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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. 
DAXA, “출금 지연 제도” 전격 시행

  

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는 가상자산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

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(24일)부터 출금 지연 제

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

방지하기 위한 장치로,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. 그러나 거

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

지적이 있었다.
  

이에 DAXA는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

용을 마련했으며,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,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

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.
  

표준화 된 출금 지연 제도는 △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

산 출금 제한 △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

산 출금 제한을 요지로 한다.
  

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“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

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”라며, “DAXA는 이용

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적으

로 마련해 나가겠다.“고 밝혔다.  끝.

 • DAXA,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시행

 •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, 24일부터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 시작


